처칠은 어릴 때부터 주목을 끌은 인물이란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명확했고, 그의 목표가 얼마나 뚜렷했으며, 그를 위해 얼마나 꿋꿋하게 버티었는가를. 그의 사고방식의 명확성, 목표의 뚜렷함, 소신을 밀고 나가는 꿋꿋함의 신념은 제2차 대전의 영웅으로 성취시켰다. 

나의 성격 말고도, 내가 추구하는 일련의 지향성 내지 성취성에 대해 학생 시절부터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려는 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나의 신상 명세서는 이미 이력서에 연대순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나의 소신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는 것이다.

첫째,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단 정해 놓고, 조용히 그에 알맞은 나의 방침을 정한다.

둘째, 정해진 목표에 대해, 믿는 힘만이 내 생애에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일깨우고 활동시킨다.

셋째, 창조적인 힘의 사고(思考)쪽으로 모든 재능의 잠재 의식까지 동원 원숙한 사고의 초점을 맞춘다. 확대경은 초점을 적당한 곳에 둘 때, 태양 광선을 한 점에 모아 마른 잎더미를 타오르게 하여, 내가 갈망하는 불꽃을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은, 나의 장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다시없는 힘의 자세로 평가됨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의 직종에서 어떤 특정한 어려운 일을 맡고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이 세 가지의 기초적 발상(發想)을 적용시킬 때 실패는 없을 것으로 본다. 모든 일은 계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무계획(無計劃)은 커다란 실패를 가져오게 됨은 명확한 일이다.

나는 그동안 때때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용시켜 <일>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을 가져왔다. 사업하시는 아버지의 곤경을 풀어 드린 적도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우들 문제를 거뜬히 해결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 후 모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졸업을 앞둔 내게 있어 커다란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 그것은 나의 이와 같은 확고한 신념을 실제로 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이다. 누구의 치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더불어 원하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태만을 모르는 일하는 성격, 일단 작정한 일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성공을 믿는 나의 자세는 진보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쉽게 추구하지 않는다. 어려움의 극복이 있을 때 비로소 끝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내가 자신을 갖고 해낼 수 있는 직종은 이미 이력서에 기록했지만, 세일이다. 그러나 그것말고도 「제조」에 있어서도 나의 특기를 살려 최고의 상품 가치를 지닌 신개발품(新開發品)을 만들 수도 있다. 나의 전공이 「화학」이니 만큼 그에 따른 다른 직종에도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상품의 연구 개발비는 물론 코스트 내지는 투자일 것이다. 그 성과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투기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투자에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나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다. 
